
네팔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63.(2022. 10. 10)                             최희철, 김은영 선교사
저여머시(승리메시야)!
오랜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를 주님의 도우심과 믿음의 힘으로 견뎌내시고 여기까지 오신 모든 동

역자 여러분들께 큰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저희는 안식년을 마치고 네팔에 돌아와 다시 삶의 자리를 마련하는 쉽지 않은 과정에서 때마다 일

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따뜻한 돌보심으로 큰 힘을 얻었습니다.
네팔로 떠나오기 3주 전에 저희 부부 모두 코로나 확진이 되었었는데 고열과 씨름했던 격리기간 

이후에도 무기력감과 피로감이 네팔 와서 2주 정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기간에 부친상을 당하여 
한국으로 귀국하신 선교사님 댁에서 편히 쉬면서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지요.

오래 고생하지 않고 형편에 꼭 맞는 좋은(네팔에서는 햇볕, 물, 주인, 가격) 집을 구하게 되었는데 
구하고 보니 집주인이 제가 몸담고 있는 신학교에 강의를 나오시며 친분을 쌓았던 목사님이셨기에 정말 
깜짝 놀라며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1년 동안 신학교 빈 강의실에 쌓아두었던 여러 박스들과 냉장고 등 
가전제품들의 상태는 정말 상태가 험하였지만 아내의 수고와 여러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모두 재생해 
내고 정리하는데 2주가 걸렸습니다. 

은행계좌를 다시 열고 먹는 물과 조리용 가스를 준비하며 세팅이 어느 정도 끝났다 싶었을 때 인
도와 네팔 국경 지역의 열대지방에서나 유행하던 댕기열(특정모기가 감염시키며 고열과 구토, 설사, 식
욕부진, 심한 통증 유발)이 온난화의 영향으로 카트만두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그 댕기

열로 심하게 앓게 되었습니다. 잠복기가 3-4일 되는 것으로 보아 신학교
에서 댕기 모기에게 물렸나 봅니다. 이미 학생들 5-6명이 댕기열로 고생
하고 있던 중이었기에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밤새 열이 나다가 해열제로도 열이 내려가지 않아 새벽녘에 병원 
응급실로 가서 수액과 해열제 주사를 맞고 댕기열 검사를 받은 결과 확
진 판명이 났지요. 물 많이 마시고 해열제 먹으면서 잘 먹는 것 외에 병
원에서 딱히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의사의 말씀에 집으로 와서 2-3
일 지내는 동안에도 열이 계속되고 먹지를 못하며 심한 통증으로 고생하
다가 다시 새벽녘에 응급실로 가서 비타민제, 진통제, 해열제 등의 수액
을 맞고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5-6일 째 되어서야 겨우 통증과 열감이 
잦아들면서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지만 먹지를 못해 기운이 모두 소진

된 상태라 회복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힘든 때에 많은 동료 선교사님들이 공급해 주신 
사랑의 반찬, 죽, 과일 등으로 빨리 회복이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신학교는 지난 7월에 22명의 신입생이 들어와서 
아침 경건회부터 성경읽기, 수업, 도서관 학습, 청소 
및 자유시간, 저녁 경건회, 도서관 학습의 하루 일정
과 성경암송, 화,목 채플 등 캠퍼스 생활에 잘 적응하
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팔순 고령의 연세에도 
30시간 넘게 미국에서부터 오셔서 귀한 특강을 해주
신 정우현 목사님 내외분께 감사하고 역시 귀한 특강
과 맛있고 푸짐한 저녁식사와 선물로 학생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신 안산제일교회 허요환 목사님

과 성도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의 시골 교회로 돌아갔을 때 자비량 목회를 위한 방법을 고민 중에 재봉, 

제빵, 미용 등의 수업을 하기로 계획하고 네팔선교회의 지원으로 우선 재봉 교육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집 주방에서 잡은 댕기열을 옮기는 모기

머나 먼 미국에서 오셔서 특강을 해주신 정우현 목사님 부부


